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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과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모두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었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으로 포함이 된 바 있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되었
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
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현행 
초등학교 사회과,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보면 성취기준 학습요소 등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부
분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
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요소’가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사건 서술을 최소화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4·19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두고 5·18 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을 볼 
때 특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명백하게 훼
손한 것이자,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
는 시대착오적 처사라 할 것이다.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날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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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고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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